좋은 세입자를 선별하는 방법

임대를 줄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임대를 하고자 하는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좋은 세입자를 선별하기 위한 4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보면 세입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대부분의 경우 전혀 알지 못하던 타인에게 임대해 주기 전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단계를 실천하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편의상 아파트로 지칭합니다.
1 단계 : 전화 인터뷰

임대를 원하는 세입 신청자와 처음으로 통화를 할 경우 가능한 한 세입 신청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알아본 세입 신청자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을 경우 아파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약속 시간을 잡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받아놓습니다.

2 단계 : 아파트 보여주기

세입 신청자를 만날 때 가능하다면 세입 신청자가 타고 온 자동차의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집 또한 청결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파트 안으로 안내한 다음에는 세입 신청자가 스스로 내부를 둘러보도록 하는데 이는 세입 신청자들이 유심히 보는 장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을 통해서 그 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다소나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단계 : 세입 신청자 면접하기

위의 과정들을 거천 후 아파트를 보러 온 세입 신청자가 마음에 들면 임대 계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세입 신청자와 마주 앉아서 마치 면접을 하는 과정과 같이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계약에 필요한 세입 신청자의 신상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세입 신청자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아 낼 수 있고 또한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향 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단계 : 신상 정보 확인

가능하다면 세입 신청자가 적어 낸 주소지에 가서 주소지 건물과 그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로 세입 신청자가 임대를 했었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과 반드시 통화하고 또한 세입 신청자가 직장이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도 전화해서 세입 신청자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현재 세입 신청자가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주인과 통화를 할 경우에는 세입 신청자가 기입한 주소지가 정확한지 주인과 확인하도록 하며 www.411.ca에 들어가서 세입 신청자가 적어낸 전화번호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입자를 결정한 다음 다른 신청자들에게 연락해서 통보할 때 그들이 왜 안 선정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말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칼럼은 ROMS BC(Rental Owners & Managers Society of BC)에서 발간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참고로 임대를 할 경우 사용하는 표준 임대계약서는 BC 주 정부의 “Office of 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의 ‘Residential Tenancy Branch’의 웹사이트인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rto.gov.bc.ca/content/formsFees/default.aspx
